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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공데이터가 대량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창업에 성공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앱 등이 수없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도 공공의 영역으로서 정부 3.0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에 대한 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의 정부 3.0에 대한 인지도는 
3.6 정도로 평균 이상이지만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3.0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65%로 그렇지 않다는 7.14%보다 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정부 3.0 정책에 의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된 공공데이터
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관련 이용자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이용자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60% 정도가 동의했고, 오직 2.38%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ABSTRACT

Recently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3.0 policy, public data is being released in large quantities 

and entrepreneurs are succeeding in utilizing this policy to develop products and apps that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to use the information. As libraries belong to the public domain, libraries 
must open a variety of data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3.0 policy, and make 

the various applications utilizing the data.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overnment 3.0 
Policy, classified the success cases of the applications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identified data 
having high availability from the library data, and tried to discover data that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value through the library from other subject areas. An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of librarians 
of the University and Special Librar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ibrarians’ awareness 
about the Government 3.0 was more than the average of 3.6, whereas for the initiatives presented 

in 3.0. Second, those responding that the government 3.0 policy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libraries were six times higher than those responding negatively. Third, the respondents listed the 
ways that the policy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the library, in order, as providing to the user 

public open data classified by topic, providing user education about utilizing method of public open 
data, and privacy-related user education regarding open data utilization. Fourth, there was overall 
agreement by the respondents that public open data would be helpful in improving the library’s 

changing role and image, with 60% responding in a posit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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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부 3.0,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라는 용어가 전

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각종 신문기사나 논문 등

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

로써 얻은 성과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최근의 빅이슈인 빅데이터 개념과 결합

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응용한 사례들

도 발표되고 있다. 

정부 3.0의 주요 개념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

방․공유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

하고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

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전행정부 2013). 즉,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부처간 협업과 민관협치를 강조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서비스를 제

공하며,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적

인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는 능동적 민간참여

를 유도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안전행정

부 2013). 

이와 관련하여 정부 3.0의 세부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첫째,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관 협치 강화, 둘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적 행정구현, 셋째,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

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

춤형 서비스 창출 등을 각각 추진과제로 제시

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각 관련 기관에서는 정부의 추진

과제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경우 정부 3.0 추진 시 검토 과

제로 첫째, 정부 3.0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ICT 

기술 활용 및 정보 개방, 둘째, 정부 3.0 추진에 

따른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컨트롤 타워의 구

축, 셋째, 지방 3.0 세부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

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넷째, 지방 3.0의 체계

적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 및 활용방안 마련 등

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

을 수행하였다(이자성 2013).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2015년 5월 30일 기준 

14,203건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고 2017년까지 

6,150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으며, 이 중 활용도가 

높은 Open API는 2017년까지 356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공간빅데

이터 구축, 법․정책적 과제, 기록관리기관의 대

처, 그리고 공공데이터 이용성공사례들이 문헌

이나 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 3.0 정책이나 공공데이터 개

방이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나 지식정보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역할이 축소되

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 역할변화가 일어난

다면 어떤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등은 공

개되는 데이터의 내용, 국내외 사례분석, 성공사

례 분석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도출해 낼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 3.0에 대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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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

서관에서의 공공데이터의 활용방향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사서들에게는 어

떤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고 있고 어떤 공공데이

터가 도서관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2013년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정부 3.0 정책

을 선언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방안모색, 국가공간정보 정책방향, 공간빅

데이터, 정부 3.0 성과창출 등 다양한 주제로 정

부정보의 활용을 위한 방향이나 방안을 모색하

는 연구들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 3.0 지역발전정책은 ‘국민에게 행

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주

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 

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

며(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

자 관계를 통해(Partnership), 전국 어디에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Everywhere) 하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대변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2013). 따라서 지

역발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관련 연구

(김재홍 2014),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의 실현(이

영은 2014), 경남의 정부 3.0 추진현황 및 과제,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지방정부의 방향성 모

색(송효진, 황성수 2014) 등의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아직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

고, 공간정보 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일컫는다. 김

희수(2013)는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

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

션으로 정부 3.0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

은 물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이라 하였

고, 이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의 성공 여부가 정부 

3.0과 창조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간빅데이터 구축관련 연구는 주로 공간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토정책과정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대종(2014)은 국토정

책과정의 과학화를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사

례 및 파급효과를 제시하고 공간빅데이터의 체

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공공업무에

서 실시간 생산되는 정보표준화 및 공유체계 구

축, 민간과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조체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분산처리 환경 구축, 공간빅데이터의 지속

적인 발굴과 구축, 그리고 분석모형과 시각화 

방법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 3.0의 데이터 공개로 인해 알 권

리는 충족되지만 감시와 정보유출의 위험성 측

면에서 고민하는 연구도 있다. 김유승(2014)은 

알 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

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 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 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

유주의 기반의 알 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

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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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알 권리제도의 연장선상

에서 우리나라 정부 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

고, 정부 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한편, 정부 3.0은 기록관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정부 3.0 정책

의 시행으로 기록관리 개선방향이 달라져야 한

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

성보(2013)는 이에 대해 기록관리관련 법령에

서의 정부 3.0 정책기조 반영, 정보공개법 등

에서의 기록관리 연계성 강화, 기록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황진현(2015)은 정부 3.0 원문공개 대비

를 위한 기록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기록

관리기준표 개발 및 비공개 세부기준 개발방

향, 기록관리표준시스템 탑재, 그리고 기타 공

공기관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략을 제안하

였다. 

정부 3.0은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 3.0을 실현하는 가축방역

대책상황실 구현(백현 2013), 스마트 직접민주

세(이민화 2014), 지적재조사 추진전략(문승주 

2013), 건설 산업정보 정비 및 활성화(김재영 

2014), ICT 기반 통합형 재난관리 추진방향(이

치헌, 심재현 2014),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노순규 2013)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분석 해보면, 공공데이터

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에서는 그다지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도서관

계의 관심 정도를 알아보고 도서관계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된 관종별 도서

관사서들에 대한 설문은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

이 될 것이다. 

 

3. 공공데이터 공개현황 및 응용사례 

3.1 정부 3.0에 의한 공공데이터 공개현황

정부 3.0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평등해진 세계에서 역량

이 커진 개인들, 그리고 협업의 중요성이 커짐

에 따라 정부 3.0의 추진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 우윤석(2014)은 다른 나

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개방이 기술

적인 수준에서는 아직도 정부 2.0 수준에 그치

고 있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아젠다가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하

였다. 

3.1.1 분야별 공공데이터 공개현황

공공데이터 개방의 창구역할을 하는 공공데

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는 교육, 복

지, 관광, 기상, 교통을 비롯하여 16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2015년 5월 30일 기준 14,203건의 데이터

가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

로 파일데이터는 14,203건, 오픈 API는 1,714건, 

데이터 시각화는 251건이다. 주제별로 구체적으

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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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파일데이터 오픈 API 데이터시각화 전체

교육 676 124 18 818

국토관리 773 77 9 859

공공행정 2,421 186 48 2,655

재정금융 382 47 4 433

산업고용 1,124 209 47 1,380

사회복지 976 62 18 1,056

식품건강 367 83 8 458

문화관강 1,280 258 16 1,554

보건의료 877 84 23 984

재난안전 512 37 13 562

교통물류 819 175 13 1,007

환경기상 838 66 12 916

과학기술 471 132 12 615

농축수산 537 111 4 652

통일외교안보 153 51 6 210

법률 32 12 0 44

합계 12,238 1,714 251 14,203

<표 1> 분야별 공공데이터 공개현황

3.1.2 도서관 관련 분야 공공데이터 

도서관, 자료실, 도서 등 도서관관련 데이터 

공개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도서관관

련 분야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접근하여 키워

드로 ‘도서관’, ‘도서’, ‘자료실’, ‘자료’ 등을 입력

하였고, 검색된 데이터 중 이와 관련된 파일데이

터나 오픈 API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분야

로 분류된 파일데이터는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관광 45건, 공공행정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 API는 교육 39건, 문화관광 7건, 

과학기술 3건 순이며, 데이터시각화는 교육분야

만 2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도서관 및 도서분야의 공공데이터 공개

목록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가 특정 도

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으로 조사되었

다. 다음으로 많은 데이터가 특정 지역의 도서

관 현황에 관련된 자료이다. 그 외 도서대출순

위정보, 도서관프로그램 및 강좌정보, 전자책현

황, 특정 구역 장서통계, 사서추천도서 DB, 신

착도서 현황, 도서관동아리 현황, 도서관위치정

보, 출판예정도서정보, 목차/초록 등의 자료들

이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종합목록은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를 통해서 통합적

으로 접근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들의 목록은 국

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KOLIS-NET에서 통

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종

합목록은 DLS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 도서관의 목록이 공개되

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

야 한다. 또한 도서관프로그램이나 강좌정보도 통

합적으로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

으로 공개되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

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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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파일데이터 오픈 API 데이터시각화 전체

교육 160 39 2 201

국토관리   5  0 0   5

공공행정  37  1 0  38

재정금융  12  0 0  12

산업고용  10  0 0  10

사회복지   4  1 0   5

식품건강   1  0 0   1

문화관광  45  7 0  52

보건의료   2  1 0   3

재난안전   4  0 0   4

교통물류   1  0 0   1

환경기상   0  0 0   0

과학기술   8  3 0  11

농축수산   3  1 0  4

통일외교안보   3  1 0  4

법률   2  0 0  2

합계 297 54 2 353

<표 2> 도서관관련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개현황

한편, 도서관 분야 공개데이터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기사나 문헌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나, 발

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공개되는 데

이터가 대부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

록정보로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 사례 또는 성공사례

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분석

함으로써 도서관의 데이터 중 활용성이 높은 데

이터를 발굴하거나 다른 주제분야의 데이터이

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

는 데이터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은 이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자료만이 이용대

상이 아니며, 무한상상공간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분야의 창의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임은 논문이나 실제 현장사례를 통해서 밝혀지

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면에서 도서관의 역

할변화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의 기

반이 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성공활용사례를 살

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2 정부 3.0의 응용사례

정부는 정부 3.0 정책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를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상업적․비영

리적으로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정보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함

으로써 다양한 응용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공

공데이터를 활용한 앱개발 사례, 오픈 API 개발

사례, 협업사례 등이 있으며, 분야별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공

공데이터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응용사례를 소개

하고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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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데이터의 영역별 활용사례 

<그림 1>에서는 영역별 활용사례들의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6월 기준으로 문화관

광이 174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물류가 102건, 

환경기상 87건, 산업고용 61건, 교육 48건, 공공

행정 42건, 보건의료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총 703건의 활용사례들이 분야별로 분류되

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공공데이터의 응용사례

2013년 정부 3.0 정책을 발표한 이래 2015년 

현재 17,358건(2015년 6월 3일 기준)이 파일형

태로 공개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다운받아 

활용하고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

표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이 

문헌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응용사례들은 크게 가장 많이 다운받아진 데

이터 셋, 활용신청이 가장 많은 오픈 API, 앱으

로 개발되어 가장 인기있는 앱, 그리고 협업우수

사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 포

털에는 분야별로 활용사례들이 700여 건에 이르

고 있고 수시로 추가되고 있다. 

3.3.1 데이터셋 다운로드 TOP 

2015년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공개된 파일데이터는 총 12,253건으로 조사되

고 있다. 그 중에서 2013년에 가장 많이 다운로

드된 데이터셋은 중앙부처직위명부, 국가인재 

DB 현황, 교통사고통계, 초․중․고 교육통계, 

유동인구 DB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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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명 내용

중앙부처 직위명부(안전행정부)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성명과 직급, 담당직무, 전화번호 등의 정보

국가인재 DB 현황(안전행정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현황 정보

교통사고통계(도로교통공단) 각 시․도별 일자별,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정보

초․중․고 교육통계(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황(학교, 학교시설 현황)과 관련한 통계 정보

유동인구 DB(중소기업청) 전국 주요 조사지점에서 주중, 주말, 연령별, 성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정보

출처: 정부부처통합. 2014. 2014년도 정부 3.0 추진계획.

<표 3>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데이터셋

3.3.2 오픈 API 활용신청 

2015년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공

개된 오픈 API는 총 1,720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중에서 2013년에 가장 많이 활용신청된 오픈 

API는 우편택배정보, 실시간 버스정보, 관광정

보, 동네예보 및 생활기상정보, 실시간 버스정보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3.3.3 공공데이터 활용 앱사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공개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개발된 앱 사례는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중 2013년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은 여행

노트, 여기날씨, 모두의 주차장, 나는 간호사다, 

스마트택배, 공연모아, 메디라떼, 하이닥, 뉴스

젤리 등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3.4 협업우수사례

공공데이터가 각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들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에 

의해 협업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총 11개로 분

석되었다. 우수사례집에 발표된 협업우수사례

를 협업우수사례명, 협업참여자, 내용으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협업우수사

례의 참여자는 각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조합, 

군청, 공사, 연구원 등으로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협업우수사례의 주제내용은 주로 안전

과 복지분야, 그리고 특정 주제분야 통합 DB 구

축 등임을 알 수 있다.

오픈 API명 내용

우편택배정보(우정사업본부) 우편택배신청 조회서비스, 국내 등기우편물에 대한 건별 종적조회서비스 등

실시간 버스정보(서울시) 버스 운행차량에 대한 위치, 도착시간, 노선정보 제공서비스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국내 관광정보 조회, 상세검색 등을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제공

동네예보 및 생활기상정보(기상청) 국민생활 정보의 생활기상지수, 산업기상지수를 특정 위치별로 조회 제공

실시간 버스정보(경기도) 실시간 버스위치, 도착정보조회 및 일일 전체 노선 등 기반정보 서비스 

출처: 정부부처통합. 2014. 2014년도 정부 3.0 추진계획.

<표 4> 가장 많이 활용신청된 오픈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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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앱 명 내용

여행노트 스마트폰(위치)기반의 여행기 작성 앱, 사용자 생산 콘텐츠 기반으로 주변검색

여기날씨
현재 위치(GPS 이용)를 찾아 그 주소의 날씨 정보제공 앱, 관심지역 설정을 통해 특정 지역 날씨 

정보 제공

모두의 주차장 현재 위치 중심으로 주변의 주차장 위치와 요금정보 제공

나는 간호사다
간호사를 위한 교대근무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 스케줄러, 근무표 공유서비스, 출근 알람 등의 서비스 

제공

스마트택배 택배 자동 배송 추적 및 알림서비스 

공연모아 공연정보를 제공, 전화지도 등 편리한 기능 제공

메디라떼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병원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하이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 상담, 맞춤형 건강정보, 병원찾기, 자가 체크 등의 서비스 제공

뉴스젤리
다양한 공공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흥미로운 뉴스 및 재미있는 인포그래픽을 보여주는 데이터 저널리즘 

서비스 

출처: 정부부처통합. 2014. ‘2014년도 정부 3.0 추진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임. 

<표 5>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협업우수사례명 협업참여자 내용

불법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
에서 완전차단한다

관체청 통관기획과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인천세관 수입1과
한국제품안전협회 기업지원팀

-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로 유해 장난감 및 생활용품 
수입․유통 차단

도로파손 ‘포트홀’! 실시간 신고.접
수, 신속히 보수한다(포트홀 신고 시
스템)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 택시물류과
(주)한국스마트카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전국 모든 종류의 도로에 대한 파손 빅데이터 정보 
축적을 통한 지역별․도로별 파손의 과학적 분석

-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민간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변조 신분증!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막는다(금
융기관용 신문증 진위 확인 통합 서
비스)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

- 주민등록증에 대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하나의 
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금융권으로 확대
해 금융 사고 예방과 고객 보호 강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품 안
전을 넘어 안심 수준까지 지키다(통
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의약품안전처(주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부대급식)
방사청(군납식품)
행자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 식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의 식품안전 정보 연계, 통합
하여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식품안전 행정을 실현

-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식품안전 행정을 실현, 
산업체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 서비스
로 만족도를 높이다(마실 일사천리)

전북 부안군
부안 한국전력
부안 교육지원청
부안군 수도사업소
부안군 보건소
관내 장례식장
통신사 부안지점

- 기관 간 정보공유 협업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33개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표 6> 2014년 협업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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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분야별 응용현황 

위의 조사데이터 중 문헌이나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

야별로 구분하여 그 응용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문화관광분야로, 도

래소프트는 관광공사의 공개된 관광정보를 활용

하여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위치 기반의 여행기 

작성 앱을 개발하였는데, 사용자 생산 콘텐츠 기

반으로 주변검색이 가능하며, 나만의 여행기, 현

위치여행검색, 여행이야기, 여행스케줄러관리 등

의 메뉴가 있다. 또한 DevDragon은 한국문헌정

보센터의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티켓할인조

회서비스, 문화정보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

모아’ 앱을 개발하였으며, 공연정보, 전화, 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 분야의 경우, 레이더기상자료, 예보, 일기

도 등의 기상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기상예보, 재해정보, 전력소비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라워로이드는 기

상청의 공개된 동네예보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였다. 

현재 날씨 위젯, 날씨 알림기능, 위성사진 애니메

이션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운로드 건수 10만 건

을 기록하기도 했다. Interrobang Soft도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간호사를 위한 교대 근무 스

케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GPS․GIS 정보, 3D 실내정보, 실시간 도로

소통정보 등을 활용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 버

스&지하철 앱,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앱, 오늘의 

출퇴근 앱 등 2,554개의 앱이 개발되었고, 내비

게이션 앱인 아로정보기술 앱이나 김기사 앱은 

연매출 30억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협업우수사례명 협업참여자 내용

지하매설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

축! 데이터 기반의 농정 혁신을 펼

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지하 매설 배관 굴착파손 협업으로 사고율 감소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데이터 

기반의 농정 혁신을 펼치다(농업경

영체 통합DB)

국토부, 행자부, 국세청 등 19개 기관

행자부, 복지부, 통계청, 교육부

- 국토부, 행자부, 국세청 등 19개 기관, 농업 정보 공유로 

정책고객 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

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데

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다(GPS 데

이터 통합 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공간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서울특별시

우주전파센터

- 부처별로 GPS 관측소 데이터의 연계․통합으로 범부

처 GPS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운영

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보훈

대상자 생활수준 조사 빨라진다(사

회보장정보서비스시스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한국복지정보개발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기능 

구현으로 공적 자료 확인 시간 단축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신원조

회! 한번에 끝내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 임원의 겸임여부 조회시스템 자체 개발로 업무 효율 

및 정확도 제고

- One stop-One place 체제 구축

교통데이터-이동통신 빅데이터의 

결합! 고속도로 이용 편해진다

한국도로공사

SK텔레콤

-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와 이동통신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가 서비스 창출

출처: 행정자치부. 2014. ‘2014년도 협업 우수사례집’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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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정부부처통합 2013). 또한 스윗트래커는 

우정사업본부의 국내우편물 종적 조회서비스를 

활용하여 택배 송장번호 자동추적을 통해 택배 

위치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택배 SMS 

자동인식, 택배자동배송추적 및 푸시알림서비

스 등의 기능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토탈이력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분산된 정보를 연계하여 자

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 생애주기별 이력정보

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앱

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고차 구매자 등

에게 필요한 매매, 정비, 사고정보 등 흩어져 있는 

자동차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안전행정부, 보험개발

원, 자동차매매․정보․폐차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공개되는 보건의료정보로는 병원평가정보, 의

약품유통정보, 식품인허가정보, 농축산물유통관

리정보 등이 있다. 건강정보나 의학정보도 공개

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병원정보, 보건정보, 진

료기관정보 등이다. 에이디벤처스(주)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병원정보를 활용하여 앱

을 통해 병원의 모든 정보(영업시간, 주소, 전화

번호, 카톡, 시술사진, 의료진 약력, 전문적인 의

료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앱(메디라떼)을 

개발하였다. 엠서클은 의료기관 정보 등을 다른 

공공데이터와 융합하여 서비스하는 앱(하이닥)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하이닥’ 앱은 생활기상지

수, 보건 기상지수(기상청), 전국 명절 비상 진

료기관 정보조회서비스(국립중앙의료원), 대기

오염정보조회서비스(한국환경공단)의 정보를 융

합하여 병원을 찾아주는 병원네비게이터,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1:1 상담, 맞춤형 건강

정보, 병원찾기, 자가 체커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통계청을 포함하여 공개된 다양한 공공데이

터 분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다. Nalebe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분석

을 기반으로 뉴스, 인포그래픽을 보여주는 데이

터 저널리즘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젤리’를 개

발하였으며, MK/KOTRA Smart Growth 사업

에 선정되기도 했고, 국내 최초 MS본사와 Bizpark 

Plus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각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

으로써 시너지를 낸 사례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관세청과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혐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의 

추가 투입없이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

건강검진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운전면허를 발급받

거나 갱신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

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정부 3.0의 주요 개념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부처간 칸막

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

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

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12,000건 이상의 데

이터가 공개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각종 

기관, 기업, 개인에 의해 활용되어 응용되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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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성공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함과 동시에 공개된 데이

터를 효과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지식정보처리기관이기도 하다. 공공 데이

터를 도서관에 끌어와서 도서관에 영구적으

로 소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교육하는 것도 도서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과 정부 3.0 정책은 무관한 것

이 아니며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부 3.0 정

책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국가차원과 개

인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

색해야 할 것이다.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4.1 표집 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에 의해 공개되는 공

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은 관종의 도서관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대

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도서관들을 

관종별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목록을 확보하

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828개관, 대학도서관 430개

관, 전문도서관 595개관의 목록이 확보되었으며, 

관종별로 약 10%를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83개관, 대학도서관 43개

관, 전문도서관 60개관이 설문대상으로 확정되

었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설문대상으

로 선정된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의 이메

일을 확보한 후 이메일로 온라인 설문주소를 보

내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186개 

기관 중 126개관이 응답하였으며, 회수율은 67.74%

이다. 

4.2 설문 내용과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

며, 본 연구와 유사한 논문을 참조함으로써 개

개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즉 정부 3.0에 대

한 일반적인 인식, 정부 3.0에 의해 공개된 데이

터의 사용경험에 대한 인식, 정부 3.0이 도서관

에 미치는 영향, 기타 의견에 대해 설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3.0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도서관에서 활용

함으로써 도서관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

하였다. 

최종적으로 기타를 포함하여 모두 5개 조사

영역, 19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작

성되었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구성을 정리하

면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문

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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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성별

4
설문응답자의 연령

설문응답자가 소속된 도서관의 유형

설문응답자의 직장 근무경력

정부 3.0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정부 3.0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지

4
정부 3.0 추진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정부 3.0 추진과제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문제 및 위험성에 대한 동의 정도

정부 3.0에 의해 공개

된 데이터의 사용경

험에 대한 인식

지난 1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과 관련된 자료 검색경험

5

지난 1년 동안 공공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적이 있는 공공데이터

지난 1년 동안 모바일기기로 공공데이터 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앱의 종류

정부 3.0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5

도서관에서 응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동의 정도

도서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유형별 유용성 정도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동의 정도

공공데이터가 이용자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 정도

기타 의견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의견 자유롭게 기술 1

<표 7>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5. 결 과

5.1 인구통계학적 특징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126명의 응답자는 남자 29명(23.02%), 여자 

97명(76.98%)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20대 27명(21.43%), 30대 51명(40.48%), 

40대 37명(29.37%), 50세 이상 11명(8.73%)으

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소속된 관종

의 분포는 공공도서관 59명(46.83%), 전문도서

관 32명(25.40%), 대학도서관 30명(23.81%), 

기타 5명(3.97%)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응

답자의 근무경력은 5년 미만 39명(30.95%), 

5년 이상∼10년 미만 30명(23.81%), 10년 이상

∼15년 미만 21명(16.67%), 15년 이상∼20년 

미만 12명(9.52%), 20년 이상∼25년 미만 15명

(11.91%), 25년 이상 9명(7.14%)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조).

5.2 정부 3.0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5.2.1 정부 3.0에 대한 인식

정부 3.0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알

고있다가 68.25%, 모른다는 15.08%로 나타났

으며, 평균은 3.651로 나타나 도서관 사서들은 

정부 3.0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정부 3.0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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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성별
남 29 23.02 

여 97 76.98 

연령

20∼29세 27 21.43 

30∼39세 51 40.48 

40∼49세 37 29.37 

50세 이상 11 8.73 

소속 관종

공공도서관 59 46.83 

대학도서관 30 23.81 

전문도서관 32 25.40 

기타 5 3.97 

근무경력

5년 미만 39 30.95 

5년 이상∼10년 미만 30 23.81 

10년 이상∼15년 미만 21 16.67 

15년 이상∼20년 미만 12 9.52 

20년 이상∼25년 미만 15 11.91 

25년 이상 9 7.14 

<표 8>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M Std

전혀모른다 5 3.97 

3.651 1.007

모른다 14 11.11 

보통이다 21 16.67 

알고있다 66 52.38 

매우잘알고있다 20 15.87 

<표 9> 정부 3.0에 대한 인식

과, 공공도서관의 평균이 3.932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전문도서관이 3.844, 대학도서관이 3.067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0.000으로 정부 3.0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근무경력에 따라 정부 3.0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25년 이상의 

평균이 4.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 이

상∼20년 미만이 3.750, 10년 이상∼15년 미만

이 3.667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0.267로 정부 

3.0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2.2 정부 3.0 추진과제에 대한 인식

정부 3.0 추진과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

과, 알고 있다가 30.16%로 나타났고, 모른다가 

29.37%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008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정부 3.0 추진과제로 얻

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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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p

공공도서관
N 0 2 9 39 9

3.932 0.666

0.000

% 0.00 3.39 15.25 66.10 15.25

대학도서관
N 1 11 5 11 2

3.067 1.081
% 3.33 36.67 16.67 36.67 6.67

전문도서관
N 2 1 5 16 8

3.844 1.051
% 6.25 3.12 15.62 50.00 25.00

<표 10> 도서관 유형별 정부 3.0에 대한 인식차이

항목 N % M Std

전혀 모른다 8 6.35 

3.008 0.992

모른다 29 23.02 

보통이다 51 40.48 

알고 있다 30 23.81 

매우 잘 알고 있다 8 6.35 

<표 11> 정부 3.0 추진과제에 대한 인식

행정 구현의 경우 p값이 0.062로, 공공도서관의 

평균이 3.356, 대학도서관이 3.467, 전문도서관

이 3.281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도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2.3 정부 3.0 추진과제의 기대효과

정부 3.0 추진과제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이 3.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

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가 3.516, 빅데이

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이 3.37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내 칸막이 해소는 2.9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또한 도서관 유형에 따라 정부 3.0 추진과제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M Std
N % N % N % N % N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1 0.79 7 5.56 42 33.33 65 51.59 11 8.73 3.619 0.757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0 0.00 9 7.14 54 42.86 52 41.27 11 8.73 3.516 0.756

민․관 협치 강화 4 3.18 18 14.29 73 57.94 28 22.22 3 2.38 3.063 0.767

정부 내 칸막이 해소 7 5.56 20 15.87 74 58.73 22 17.46 3 2.38 2.952 0.809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1 0.79 16 12.70 62 49.21 42 33.33 5 3.97 3.270 0.76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3 2.38 11 8.73 57 45.24 46 36.51 9 7.14 3.373 0.837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통합 제공 3 2.38 9 7.14 61 48.41 46 36.51 7 5.56 3.357 0.795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5 3.97 15 11.91 76 60.32 26 20.64 4 3.18 3.071 0.782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4 3.18 22 17.46 58 46.03 38 30.16 4 3.18 3.127 0.848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 창출 2 1.59 11 8.73 64 50.79 43 34.13 6 4.76 3.317 0.766

<표 12> 정부 3.0 추진과제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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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별로도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2.4 공공데이터 개방의 문제 및 위험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문제 및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부 3.0의 ‘진정한 구현인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지 않음’이 

3.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정

보가 오로지 국민서비스를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음’이 3.913, ‘무선망 보안

의 위험, 모바일 기기의 해킹취약성 등 모바일 

보안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술, 제도적 통제가 이

루어지지 않음’이 3.87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항목 평균이 3.5 이상으로 나타나 공공데이

터 개방에 대한 문제점 및 위험성에 대해 동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품질의 공

공데이터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

이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

으로 관련 문제 및 위험성에 대한 기타 의견으

로는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책임 등에 대

한 의견이 있었다(<표 13> 참조).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Std

N % N % N % N % N %

공공정보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0 0.00 6 4.76 56 44.44 58 46.03 6 4.76 3.508 0.666

공공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0 0.00 1 0.79 37 29.37 68 53.97 20 15.87 3.849 0.68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활동의 부재로 품질수준이 취
약함

0 0.00 6 4.76 49 38.89 66 52.38 5 3.97 3.556 0.652

낮은 품질의 공공데이터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

2 1.59 12 9.52 67 53.18 40 31.75 5 3.97 3.270 0.753

국민맞춤형정보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방대한 국민 개
인정보를 수집하게 됨

1 0.79 6 4.76 36 28.57 61 48.41 22 17.46 3.770 0.821

개인정보의 대량수집으로 빅브라더 감시체제가 될 수 
있음

0 0.00 3 2.38 42 33.33 62 49.21 19 15.08 3.770 0.728

개인정보가 오로지 국민서비스를 위해서만 활용된다
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음

0 0.00 4 3.18 33 26.19 59 46.83 30 23.81 3.913 0.790

정부 3.0의 진정한 구현인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지 않음

0 0.00 1 0.79 34 26.98 64 50.79 27 21.43 3.929 0.718

검색엔진의 공공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사이
버 위험에 노출됨

0 0.00 4 3.18 32 25.40 67 53.18 23 18.25 3.865 0.741

무선망 보안의 위험, 모바일 기기의 해킹취약성 등 
모바일 보안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술, 제도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0 0.00 2 1.59 37 29.37 62 49.21 25 19.84 3.873 0.737

공공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은 
보안의 취약성이 높음

0 0.00 1 0.79 46 36.51 58 46.03 21 16.67 3.786 0.722

<표 13> 공공데이터 개방의 문제점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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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문제 및 위험성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유형별 인식차이로 대부분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의 대

량수집으로 빅브라더 감시체제가 될 수 있음의 

경우 p값이 0.007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이에 대학도서관의 평균이 3.867, 공

공도서관 3.780, 전문도서관 3.750 순으로 나타

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문제 

및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정보가 오로지 국민서비

스를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음의 경우 p값이 0.046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0년 이상∼15년 미만의 평

균이 4.0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4.0, 15년 이상∼20년 미만이 3.91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대량수집으로 빅

브라더 감시체제가 될 수 있음’의 경우 p값이 

0.047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관련 문제 및 위

험성에 대해 근무경력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25년 미만의 평균

이 3.9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3.917, 25년 이상이 3.889 순으로 나

타났다.

5.3 공개된 데이터의 사용경험 현황 조사

5.3.1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과 관

련된 정보나 데이터 검색 경험

지난 1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

청 등과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도교육청관련 정

보나 데이터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중앙정부관련 정보나 데이터가 42.06%, 

지방정부관련 정보나 데이터가 40.08%순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과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

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관련 정보나 

데이터의 p값이 각각 0.000과 0.002로 도서관 유

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중앙정부, 지

방정부, 시도교육청 등과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

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

앙정부관련 정보나 데이터의 p값이 0.003으로 

근무경력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25년 이상이 66.67%로 가장 많이 검

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53.33%, 5년 미만이 43.59% 순으

로 나타났다.

항목
있음 없음

M Std
N % N %

중앙정부관련 정보나 데이터 53 42.06 73 57.94 1.579 0.496

지방정부관련 정보나 데이터 51 40.48 75 59.52 1.595 0.493

시도교육청관련 정보나 데이터 63 50.00 63 50.00 1.500 0.502

<표 14>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과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 검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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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온라인에서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지난 1년 동안 공공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이용

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예가 

72.22%의 응답자가 공공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이

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

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86.6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전문도서관’이 75%, ‘공공도서

관’이 64.41%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0.000으

로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의 공공데이터 이

용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분

석한 결과, 20년 이상∼25년 미만이 8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이 79.49%, 25년 

이상이 77.78%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0.033으

로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의 공공데이터 이

용에 대해 근무경력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3 이용해 본 경험 있는 공공데이터

지난 1년 동안 이용해 본적이 있는 공공데이터

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기상데이터가 64.29%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통데이터가 58.73%, 

교육데이터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데이터

는 7.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6> 참조).

항목 N % M Std

예 91 72.22 
1.278 0.450

아니오 35 27.78 

<표 15> 온라인에서의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여부

항목
있음 없음

M Std
N % N %

기상데이터(레이더기상자료, 예보, 일기도 등) 81 64.29 45 35.71 1.357 0.481

교통데이터(GPS․GIS 정보, 3D실내정보, 실시간 도로소통정보 등) 74 58.73 52 41.27 1.413 0.494

지리데이터(항공사진정보, 건축허가정보, 건축물대장 등) 44 34.92 82 65.08 1.651 0.479

특허데이터(특허․실용신안정보, 상표정보, 디자인정보 등) 9 7.14 117 92.86 1.929 0.259

복지데이터(어린이집정보, 취약계층정보, 복지혜택정보 등) 33 26.19 93 73.81 1.738 0.441

보건의료데이터(병원평가정보, 의약품유통정보, 식품인허가정보, 농축산물

유통관리정보 등)
33 26.19 93 73.81 1.738 0.441

재해안전데이터(원전안전운영정보, 전국환경방사선량정보, 홍수예보, 재난

징후정보 등)
18 14.29 108 85.71 1.857 0.351

교육데이터(대학별 공시자료, 진로․진학정보, 학원․교습소정보, 학원비정

보 등)
63 50.00 63 50.00 1.500 0.502

공공정책데이터(국가정책정보, 공모제안, 정책토론, 의회활동정보, 법규, 고

시 등)
56 44.44 70 55.56 1.556 0.499

재정데이터(국가재정정보, 공공사업개찰정보, 낙찰자정보, 계약정보, 국유재

산조사관리정보 등)
30 23.81 96 76.19 1.762 0.428

<표 16>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공공데이터



정부 3.0에 대한 도서관 사서의 인식조사 연구  69

도서관 유형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적

이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도서관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p값이 0.153으로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적이 있

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

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적이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리데이

터’와 ‘보건의료데이터’, ‘재해안전데이터’, ‘재정데

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이 근무경력별 유의한 인식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적이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가장 유의

한 인식차이가 나타난 기상데이터의 경우 p값이 

0.000으로 20년 이상∼25년 미만이 86.67%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5년 미만이 71.79%,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58.33% 순으로 나타났다.

5.3.4 모바일기기로 공공데이터 앱 이용 경험

지난 1년 동안 공공데이터를 모바일기기를 통

해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61.91%의 응답자가 공공데이터를 모바일기기에

서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모바일기기

로 공공데이터 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

해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73.33%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도서관이 62.50%, 공

공도서관이 55.93%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0.007

로 지난 1년 동안 모바일기기에서 공공데이터 

앱 이용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 지

난 1년 동안 모바일기기로 공공데이터 앱을 이

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년 이

상∼25년 미만이 7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5년 미만이 71.7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58.33%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은 0.026으로 공공

데이터 앱 이용에 대해 근무경력별 유의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5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앱의 종류

지난 1년 동안 이용해 본적이 있는 공공데이터 

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

관련 앱이 7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길찾기 및 주차장 지도 앱 61.91%, 날씨 앱이 

61.11%순으로 나타났다. 식당 안전과 건강관련 

앱과 개인범죄기록 공유 앱은 각각 11.91%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식당 안전

과 건강관련 앱과 여행관련 앱의 p값이 0.000으

로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앱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가장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안전과 건강관련 

앱의 경우 대학도서관이 30.00%으로 가장 높게 

항목 N % M Std

예 78 61.91 
1.381 0.488

아니오 48 38.10 

<표 17> 모바일기기로 공공데이터 앱 이용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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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있음 없음

M Std
N % N %

식당 안전과 건강관련 앱(나는 간호사다, 메디라떼, 하이닥, 약국나와랏 등) 15 11.91 111 88.10 1.881 0.325

개인범죄기록 공유앱(성범죄자 알림e 등) 15 11.91 111 88.10 1.881 0.325

날씨앱(여기날씨, 아침날씨, 대기오염정보, 케이웨더 등) 77 61.11 49 38.89 1.389 0.489

길찾기 및 주차장 지도앱(다음지도, 주차 프라이스, 주차하고 갈래?, 모두의 
주차장 등)

78 61.91 48 38.10 1.381 0.488

인근지역 상점, 레스토랑 검색을 위한 앱(서울데이트팝, 더줌, 음식여행 등) 47 37.30 79 62.70 1.627 0.486

대중교통 이용관련 앱(버스랑 정류장, T map 대중교통, 지하철마법사, 스마트 
교통 등)

97 76.98 29 23.02 1.23 0.423

자동차 이용관련 앱(국민내비 김기사, carffeine 등) 49 38.89 77 61.11 1.611 0.489

여행관련 앱(여행노트, Korea Tour, Fun Jeju 등) 51 40.48 75 59.52 1.595 0.493

행정업무 관련 앱(무인민원발급기 찾기, 서울시 무인 민원 발급기 등) 30 23.81 96 76.19 1.762 0.428

<표 18>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앱의 종류

나타났고, 공공도서관이 5.08%로 낮게 나타났

다. 여행관련 앱의 경우 대학도서관이 5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도서관이 37.50%로 낮

게 나타났다.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앱

에 대해 근무경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대중교

통 이용관련 앱과 자동차 이용관련 앱, 여행관

련 앱을 제외한 대부분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

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앱에 대해 근무경력별 유

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범

죄기록 공유 앱과 날씨 앱, 길찾기 및 주차장 지

도 앱, 행정업무관련 앱의 p값은 각각 0.000으로 

근무경력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범죄기록 공유 앱의 경우 5년 

미만이 2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0%, 10년 이상∼15년 미만이 

9.52%순으로 나타났으며, 날씨 앱의 경우 20년 

이상∼25년 미만이 86.6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66.67%, 5년 미만

이 58.97% 순으로 나타났다. 길찾기 및 주차장 

지도 앱의 경우 20년 이상∼25년 미만이 86.6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미만이 66.67%, 15년 

이상∼20년 미만이 58.33%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관련 앱의 경우 20년 이상∼25년 미만

이 4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년 이상이 

44.44%, 5년 미만이 25.64% 순으로 나타났다.

5.4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5.4.1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인식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43.65%로 나타났고, 그렇

지 않다가 7.14%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389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정부 3.0의 정책이 도서

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문도

서관이 3.6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도

서관이 3.424, 대학도서관이 3.133 순으로 나타

났다. p값은 0.175로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 

대해 분석한 결과, 15년 이상∼20년 미만의 평

균이 3.5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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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M Std

전혀 그렇지 않다 3 2.38 

3.389 0.759

그렇지 않다 6 4.76 

보통이다 62 49.21 

그렇다 49 38.89 

 매우 그렇다 6 4.76 

<표 19>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상∼10년 미만’이 3.567, ‘25년 이상’이 3.444 순

으로 나타났다. p값은 0.145로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

의한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4.2 도서관에서 응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데이터

도서관에서 응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교육데이터의 

평균이 3.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공정책데이터가 3.563, 특허데이터가 3.333 순

으로 나타났다. 기상데이터는 2.833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표 20>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도서관에서 응용하여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공공정책데이터의 경우 p값이 0.006으

로 대학도서관의 평균이 3.96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전문도서관이 3.719, 공공도서관이 3.661 순

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M Std

N % N % N % N % N %

기상데이터(레이더기상자료, 예보, 일기도 등) 7 5.56 29 23.02 72 57.14 14 11.11 4 3.18 2.833 0.817

교통데이터(GPS․GIS 정보, 3D실내정보, 실시간 도로소통
정보 등)

7 5.56 23 18.25 64 50.79 24 19.05 8 6.35 3.024 0.925

지리데이터(항공사진정보, 건축허가정보, 건축물대장 등) 6 4.76 20 15.87 55 43.65 36 28.57 9 7.14 3.175 0.947

특허데이터(특허․실용신안정보, 상표정보, 디자인정보 등) 5 3.97 19 15.08 45 35.71 43 34.13 14 11.11 3.333 0.996

복지데이터(어린이집정보, 취약계층정보, 복지혜택정보 등) 4 3.18 20 15.87 50 39.68 41 32.54 11 8.73 3.278 0.944

보건의료데이터(병원평가정보, 의약품유통정보, 식품인허가
정보, 농축산물유통관리정보 등)

6 4.76 29 23.02 54 42.86 26 20.64 11 8.73 3.056 0.99

재해안전데이터(원전안전운영정보, 전국환경방사선량정보, 
홍수예보, 재난징후정보 등)

8 6.35 27 21.43 57 45.24 24 19.05 10 7.94 3.008 0.992

교육데이터(대학별 공시자료, 진로․진학정보, 학원․교습
소정보, 학원비정보 등)

0 0.00 5 3.97 43 34.13 56 44.44 22 17.46 3.754 0.787

공공정책데이터(국가정책정보, 공모제안, 정책토론, 의회활
동정보, 법규, 고시 등)

2 1.59 8 6.35 49 38.89 51 40.48 16 12.70 3.563 0.853

재정데이터(국가재정정보, 공공사업개찰정보, 낙찰자정보, 
계약정보, 국유재산조사관리정보 등)

2 1.59 22 17.46 63 50.00 31 24.60 8 6.35 3.167 0.846

<표 20> 도서관에서 응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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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데이터의 경우 p값이 0.04로 도서관에서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도

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대학도서관의 평균이 3.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도서관이 3.375, 공공도서관

이 2.932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 도서관에서 응용하여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근무경력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교육데이터의 경우 p값이 0.000으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4.0, 5년 이상∼10년 미만이 3.9, 25년 

이상이 3.77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별 유

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3 도서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유형의 유용도

정부 3.0 정책에 의해 현재 도서관에서 개방하

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유형이 일반국민들에게 어

느 정도 유용한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도서관프

로그램 및 강좌정보의 평균이 4.27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착도서 현황이 4.206, 도

서관 소장목록과 도서관 위치정보가 각각 4.167 순

으로 나타났다. 특정구역 장서통계는 3.2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21>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현재 도서관에서 개방하

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유용도에 대해 분석한 결

과, 대부분 현재 도서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

공데이터의 유용도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

한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

자책 현황의 p값이 0.061로,전문도서관의 평균

이 4.0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공도서관이 

4.034, 대학도서관이 3.83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현재 도서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유용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현재 도서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

터의 유용도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관프로

그램 및 강좌정보의 p값이 0.085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5, 20년 이상∼25년 미만이 4.333,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238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

전혀 
유용하지 
않음

유용하지 
않음

보통 유용함
매우 
유용함 M Std

N % N % N % N % N %

도서관 소장목록 0 0.00 1 0.79 20 15.87 62 49.21 43 34.13 4.167 0.713

도서관 위치정보 0 0.00 0 0.00 23 18.25 59 46.83 44 34.92 4.167 0.713

도서대출 순위정보 1 0.79 3 2.38 37 29.37 62 49.21 23 18.25 3.817 0.784

도서관프로그램 및 강좌정보 0 0.00 1 0.79 13 10.32 63 50.00 49 38.89 4.270 0.674

전자책 현황 0 0.00 0 0.00 31 24.60 64 50.79 31 24.60 4.000 0.704

특정구역 장서통계 4 3.18 9 7.14 70 55.56 36 28.57 7 5.56 3.262 0.802

사서추천 도서DB 1 0.79 2 1.59 34 26.98 69 54.76 20 15.87 3.833 0.735

신착도서 현황 1 0.79 1 0.79 14 11.11 65 51.59 45 35.71 4.206 0.730

도서관동아리 현황 3 2.38 7 5.56 63 50.00 39 30.95 14 11.11 3.429 0.853

3.508 0.88313.49 1734.92 4442.06 537.94 101.59 2출판예정도서정보

26 3.802 0.83043.65 20.64 5531.75 403.18 40.79 1목차 및 초록

<표 21> 도서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유형의 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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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부 3.0 정책에 의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도

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분석하였으며,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이 3.81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

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3.770, 공공데이

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관련 이용자 교육이 

3.643 순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과정을 개설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지원은 3.294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표 22>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른 정부 3.0 정책에 의해 개

방된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

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p값이 0.072로, 

대학도서관의 평균이 3.933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도서관이 3.719, 공공도서관이 3.695로 나타

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정부 3.0 정책에 의해 개방

된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근

무경력에 대한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공

개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이용자

에게 제공의 p값이 0.005로 5년 이상∼10년 미

만이 4.033, 25년 이상이 4.0, 20년 이상∼25년 미

만이 3.867 순으로 근무경력별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마별

항목

전혀 

유용하지 

않음

유용하지 

않음
보통 유용함

매우 

유용함 M Std

N % N % N % N % N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되는 데이터(현재 17,367건) 

소개
1 0.79 6 4.76 56 44.44 51 40.48 12 9.52 3.532 0.766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1 0.79 2 1.59 32 25.40 76 60.32 15 11.91 3.810 0.690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1 0.79 2 1.59 37 29.37 71 56.35 15 11.91 3.770 0.706

공개된 오픈 API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1 0.79 7 5.56 51 40.48 53 42.06 14 11.11 3.571 0.794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용자 

교육
1 0.79 4 3.18 46 36.51 63 50.00 12 9.52 3.643 0.732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1 0.79 6 4.76 52 41.27 55 43.65 12 9.52 3.563 0.764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대한 특강 2 1.59 10 7.94 58 46.03 42 33.33 14 11.11 3.444 0.854

도서관의 무한상상실과 같은 창의공간에서 현재 공개

된 공공데이터들을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2 1.59 6 4.76 54 42.86 49 38.89 15 11.91 3.548 0.826

공공데이터 활용 앱을 개발하여 제공 2 1.59 10 7.94 50 39.68 48 38.10 16 12.70 3.524 0.874

앱 개발과정을 개설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지원 2 1.59 16 12.70 57 45.24 45 35.71 6 4.76 3.294 0.8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전문서비스 개발 

및 제공
2 1.59 9 7.14 39 30.95 59 46.83 17 13.49 3.635 0.864

신규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홍보 2 1.59 9 7.14 48 38.10 58 46.03 9 7.14 3.500 0.797

<표 22>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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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경우 p값이 0.028로 

정부 3.0 정책에 의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도

서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근무경력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4.033, 25년 이

상이 3.778, 15년 이상∼20년 미만이 3.75 순으

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활용 앱을 개발하여 제

공의 경우 p값이 0.029로 근무경력별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3.733, 20년 이상∼25년 미만과 25년 이

상이 각각 3.667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의 

경우 p값이 0.037로 근무경력별 유의한 인식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3.833, 25년 이상이 3.667, 5년 미만이 3.641 순으

로 나타났다.

정부 3.0 정책에 의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도

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기타의견으로는 도서관과 공공데이터의 연계

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도

서관의 접근성과 이용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4.5 공공데이터 활용의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대한 인식

정부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이용자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렇다

가 57.94%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가 2.38%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도서관 유형에 따라 정부에 의해 공개된 공공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의 

평균이 3.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도서

관이 3.656, 공공도서관이 3.576 순으로 나타났

다. p값의 경우 0.024로 정부에 의해 공개된 공

공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도

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대해 분석한 

결과, 15년 이상∼20년 미만의 평균이 4.08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년 이상∼25년 미만이 

3.933, 5년 이상∼10년 미만과 25년 이상이 각각 

3.667 순으로 나타났다. p값의 경우 0.008로 정

부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도

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대해 도서

관 유형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항목 N % M Std

전혀 그렇지 않다 1 0.79 

3.635 0.700

그렇지 않다 2 1.59 

보통이다 50 39.68 

그렇다 62 49.21 

매우 그렇다 11 8.73 

<표 23> 공공데이터 활용의 이용자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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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 의

최근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공데이터가 대량

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

하여 창업에 성공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앱

을 개발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앱 등

이 수없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도 공공의 영역으로서 정부 3.0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

한 응용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도서관 및 도서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개목록조사에 의하면, 주

로 특정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 특정 

지역의 도서관현황에 관련된 자료, 그 외 도서대

출순위정보, 도서관프로그램 및 강좌정보, 전자

책 현황, 특정 구역 장서통계, 사서추천도서 DB, 

신착도서 현황, 도서관동아리 현황, 도서관위치

정보, 출판예정도서정보, 목차/초록 등의 자료들

이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ISS, 

DLS, KOLIS-NET을 통해서 관종별 도서관종

합목록에 접근할 수 있고, 도서관프로그램이나 

강좌정보도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획기적인 내용의 공개와 활용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에 대한 도서관 사서들

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의 공공데이터의 활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분석, 사례조사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도서관 

사서들의 정부 3.0에 대한 인식, 사용경험에 대

한 인식, 그리고 정부 3.0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것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3.0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 현

황을 보면, 도서관 및 자료실, 도서 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공개되는 데이터도 매우 단편적이며 다른 곳

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3.0의 원래 취지가 

기존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

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실 

지금의 도서관 분야 공공데이터는 그 가치가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

터를 발굴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서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

아야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 응용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교통, 안전, 기후 등의 분야이며 현재 도

서관 분야의 응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응용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도 

권장된다고 본다. 

둘째, 정부 3.0, 정부 3.0 추진과제, 정부 3.0 

추진과제의 기대효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문제

점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고, 사용경

험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3.0 

정책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서의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공공데이터를 도

서관과 연결시켜 도서관의 이미지 개선이나 역

할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는 높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정부에 의해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이용자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으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정

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된 공공데

이터를 테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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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관

련 이용자 교육을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

로 모색하여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결론 및 향후연구

7.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 정책 및 성공사례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분석함으

로써 도서관의 데이터 중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를 발굴하거나 다른 주제분야의 데이터이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데이

터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3.0에 

의해 공개되는 공공데이터를 도서관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하였

으며,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가능성이 높은 

관종의 도서관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사서

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도서관의 유형별로 

10%를 선정하였고, 총 186개 기관 중 126명이 

응답하였으며, 회수율은 67.74%이다. 설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3.0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651로 

나타났고 정부 3.0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68.25%로 모르고 있다는 15.08%보다 약 4배 높

게 나타났다. 정부 3.0 추진과제에 대한 인지도

는 평균 3.008로 나타났고, 알고있다는 비율은 

30.16% 모른다는 비율은 29.37%로 유사하게 나

타났다. 

둘째, 정부 3.0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정부 

3.0 추진과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공공

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

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 3.0의 진정한 구현인 국민의 프라

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지 않음, 개인정보

가 오로지 국민서비스를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음, 무선망 보안의 위험, 

모바일 기기의 해킹취약성 등 모바일 보안환경

의 개선을 위한 기술, 제도적 통제가 이루어지

지 않음 등이 정부 3.0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정부데이터 이용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 지방

정부, 시도교육청 등과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50% 

정도로 골고루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본 응답

자는 72.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주로 이

용한 공공데이터는 기상데이터(레이더기상자료, 

예보, 일기도 등), 교통데이터(GPS․GIS 정보, 

3D실내정보, 실시간 도로소통정보 등), 교육데

이터(대학별 공시자료, 진로․진학정보, 학원․

교습소정보, 학원비정보 등)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모바일로 이용한 비율은 61.91%였고, 모

바일로 많이 이용한 공공데이터는 대중교통 이

용관련 앱(버스랑 정류장, T map 대중교통, 지

하철마법사, 스마트 교통 등), 길찾기 및 주차장 

지도앱(다음지도, 주차 프라이스, 주차하고 갈

래?, 모두의 주차장 등), 날씨 앱(여기날씨, 아

침날씨, 대기오염정보, 케이웨더 등) 등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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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부 3.0 정책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

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65%

로 그렇지 않다는 7.14%보다 6배 정도 높게 나

타났다. 공개된 데이터 중 도서관에 응용하여 활

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교육데이터(대학별 공시

자료, 진로․진학정보, 학원․교습소정보, 학원

비정보 등), 공공정책데이터(국가정책정보, 공

모제안, 정책토론, 의회활동정보, 법규, 고시 등), 

특허데이터(특허․실용신안정보, 상표정보, 디

자인정보 등)였다. 현재 도서관에서 개방하고 있

는 공공데이터의 유형이 일반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유용한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도서관프

로그램 및 강좌정보, 신착도서 현황, 도서관 소

장목록과 도서관 위치정보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 3.0 정책에 의해 개방된 공공데

이터를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공개된 공공데이터

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테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관련 이용

자 교육 순으로 나타났고, 정부에 의해 공개된 공

공데이터가 이용자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 및 이

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60% 정도

가 동의했고, 오직 2.38%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

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 정책에 대해 도서관 

유형별 및 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일

반적인 정부 3.0 정책에 대해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적었으나 공공데이터의 이

용경험이나 도서관데이터의 공개에 의한 효과 

등에 있어서는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이는 부분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2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에 대한 도서관 사서들

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의 공공데이터의 활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이는 도서관에서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

하면 좋을 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기초연구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앞서 연구

진들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문

헌조사 활동을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기

반으로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안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3.0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각 

기관이나 개인이 공개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서관은 각종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여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과 정부 3.0을 연

결시킨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정부 3.0 정책에 의해 공개된 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되는 데이

터(현재 17,367건) 소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공개된 공

공데이터를 테마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공

개된 오픈 API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

한 교육,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

석기법에 대한 특강, 도서관의 무한상상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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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창의공간에서 현재 공개된 공공데이터들을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10여 

가지가 넘는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용분야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발굴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공공영역에 속하는 도서관으로서 공개된 공

공데이터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발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응용을 하고 활용할 것

인지에 대한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운영한 후 그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참여자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도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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